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보호 인력 양성 박차

- 정보보호위험관리사 응시기회 확대 및 정보보호검정능력검정 점수제 전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이 정보 보호 분야 자격인 정보 

보호 위험 관리사의 응시 요건과 정보 보호 능력 검정의 자격 취득 

방법을 개편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고, 더불어 정보 보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문 인력 부족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더 많은 인재가 정보 

보호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시 기회를 개선·확대했다.

정보 보호 위험 관리사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보호 위험 관리‧대응 등 전문 지식과 위험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이다. 기존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학력‧경력 등 

별도의 제한 없이 정보 보호 위험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응시 기회를 폭넓게 확대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보 보호 능력 검정은 전 국민이 정보 보호 기본 소양 수준과

일상속 침해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다.

기존에는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별도 등급이 없이 900점 만점 점수제로 전환했다. 응시자가 획득한 실제

총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 결과의 변별력을 높였다.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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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위험 관리사와 정보 보호 능력 검정의 정기 검정 1회 원서

접수는 오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이번 개편이 모든 응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 보호 분야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응시자의 관점에서

정보 보호 분야 자격 제도의 개선 및 운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격기획팀 윤채린 대리(☎ 061-350-16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